
GIST 기계로봇공학부, 진로탐색 세미나 개최
진로 고민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

- 한국기계연구원·삼성전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직 연구자 초청해 생생한 현장 

정보 듣는 실질적 진로탐색 기회 제공… 재학생 100여 명 진지하게 경청

- “진로탐색 기회 마련은 대학의 중요한 역할…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 만들어 갈 것”

▲ GIST 기계로봇공학부가 학사과정 재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계로봇공학 분야 

진로탐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기계로봇공학부(학부장 이재욱)가 학사과정 

재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계로봇공학 분야 진로탐색 세미나’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11월 5일(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GIST 대학 A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공 선택을 앞둔 1학년*과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을 위해 기계

로봇공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 GIST 학사과정은 모든 입학생이 무학과·무전공으로 입학하며,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언’ 절차를 
거쳐 전공을 결정함.

세미나에서는 기계로봇공학의 주요 분야인 ▴로봇모빌리티 ▴열유체에너지 ▴우주

항공방산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현직 연구자를 초청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 강연은 ▴GIST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의 ‘4차 산업과 기계로봇공학부 발

전 방향’을 시작으로 ▴한국기계연구원 김지철 책임연구원의 ‘기계로봇 분야 국책과

제’ ▴삼성전자㈜ 주종욱 수석연구원의 ‘생활가전 임펠러 개발과 엔지니어의 역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주평 책임연구원의 ‘항공엔진: 가스터빈 개발과정’ 순으

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승현 교수는 첫 번째 강연에서 기계로봇공학 전공이 다루는 다

양한 연구 분야를 설명하고, 전공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진로 영역을 소

개하여 참석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소속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비롯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진솔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는 한편,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연사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학생들은 진지한 모습

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 GIST 기계로봇공학부 이재욱 학부장이 ‘기계로봇공학 분야 진로탐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욱 학부장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현

장에서 뛰고 있는 ‘인생 선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기계로봇공학의 전문 지식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진로탐색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